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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봉사국
 기획특집

저는 지난 2월 14일, 9년간 몸담았던 신학교를 떠나 막

시밀리안 본당으로 왔습니다. 저희 성당은 120년 전에 지어

졌고 뮌헨의 노트르담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신자 수가 3만 명을 헤아렸고, 평일미사 3대, 주일

미사 9대가 드려졌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신학 공

부를 할 때만 해도 모두 여섯 명이 있던 신부가 지금은 본당 

신부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제가 지방마다 차이가 큰 

독일 교회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2,300만 명(27.7%) 정도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최근

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세례는 16만 명 정도, 장례는 24

만 건 정도이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20만 명 정도 됩니

다. 특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

행, 일부 주교들의 부도덕한 재산 운용과 사회적 공감력

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기로 2010년 이후 급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평균 주일 미사 참례율은 

9.3%입니다.

1960년대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합하여 90% 이

상이었던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현재는 53% 정도이고 

206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

다. 1960년대까지 신앙은 독일인들에게 사회적 틀이었습

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름 깊은 신앙 없이는 누구도 신앙생

활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사

회적 문화적 옷을 입고 있지만, 신앙의 핵심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잘 살수록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견해는 하느님을 재화

의 경쟁 대상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자 수의 감소

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교회 기관의 부족한 대응의 결과

인 동시에, 고정된 신앙생활 형태를 고집하려는 이들의 관

점을 정당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해지는 인간의 활동

과 생활양식에 맞춰 당신의 파동을 전달하십니다. 하느님

과 인간을 이어야 할 교회가 독일 사회에서 변화의 커다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적으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어떤 면

에서 저는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시

간을 통해 저의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얼마나 하느님

께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지 저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과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 불렸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삶에서 희망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도 저에게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지요(1베드 3,15 참조). 

마찬가지로 제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

에게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지요. 복장, 신분, 학위를 

다 내려놓으니 가난한 저의 신앙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서

울에서도 저의 고유한 신앙보다는 신자들의 신앙과 신학생

들의 순수함을 제 것인 양 소개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도 거짓 없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배우고 저를 통해 활동

하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기쁨과 보람이 잔잔하게 

저의 부족한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신정훈 미카엘  |  독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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